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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석 Ahn Sungseok

위 〈젊은 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국립현대미술관 설치광경 

2019 
아래 〈관할 아닌 관할〉 
서버, 컴퓨터, 조이스틱, HMD 

2013
왼쪽 페이지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단채널 영상, 스테레오, 나무, 물, 
점토, 열선, 조명 12분 2019

UP–AND–COMING ARTIST

1985년 수원에서 출생했다. 상명대에서 
사진영상미디어를 전공했다. 작가는 
자신이 속한 세대와 시대, 국가와 
시스템을 기록함으로써 현실의 상황과 
개인적인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하고 있다. 〈사적 경험〉(2012), 
〈Open Path-관할 아닌 관할〉(2013), 
〈내일의 도덕〉(2014), 〈회전하는 
기억, 인계동 1013-2번지〉(2016), 
〈따가워〉(2018)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에 참여했다. 현재 수원에서 작업하고 
있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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